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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

다시오리라

나무 앞에서 죄를 짓고
달빛 아래서 죄를 짓고

언젠가는 한 마리 새로 오리라
글을 쓰지 않고
말을 하지 않는

언젠가는 강가의 풀잎으로 오리라
비를 맞고
바람에 눕는 것이 전부인

그리고
언젠가는 다시 인간으로 오리라
새를 거쳐서
풀잎을 거쳐서

글·사진=박재완사진작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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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현득 작가의

동화팔만대장경
(24) 불상을 모신 아쇼카왕

부처님이너무보고싶어서…

그림·강병호

‘부처님이 보고 싶다.’아쇼카왕은 부처님

이보고싶었습니다. 

“부처님 법으로 백성을 어루만지니, 세상이

이처럼 평화롭구나.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 주

신 부처님을 뵈올 수는 없을까? 아니면 부처

님을만나본이야기라도들어봤으면….”

그러나 세상에는, 부처님을 본 사람이 없

었습니다.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100년이 훨

씬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던 왕은 바

다의 용왕이 부처님과 만났을 거라는 생각을

했습니다. 

‘바다의 용왕은 수명이 1겁이라고 한다. 그

렇다면틀림없이부처님을만났을것이다.’

아쇼카왕은신하를시켜서용왕을모셔오게

했습니다. “대왕이 부처님 법으로 정사를 보

신다니 고마운 대왕을 가서 뵙기로 하자”며

용왕은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고 아쇼카왕의

궁전에나타났습니다. 

아쇼카왕이 거느린 수많은 왕과 많은 신하

들과 스님과 하늘사람 범천과 일반 백성과 야

차와 건달바까지 자리를 잡고, 용왕이 나타나

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쇼카왕은 용왕

을 사자좌에 앉게 했습니다. 아쇼카왕이 자기

몸에 걸었던 영락을 거두어 용왕에게 걸어주

며물었습니다. 

“용왕은 우리 부처님 참모습을 보았을 테지

요?”용왕이대답했습니다. 

“나는 1겁을 살면서 네 분의 부처님을 모셨

지요. 마지막이 석가모니부처님이셨습니다.

그모습을보여드리지요.”

말을 마치자 용왕은 신통력으로 자기 모습

을 부처님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. 부처님의

서른두 가지 거룩한 모습(三十二相)과 여든

가지 잘난 모습(八十種好)이 나타났습니다.

빛나고, 조용한모습이었습니다. 

‘아, 부처님!’아쇼카왕이 황홀한 느낌으로

부처님 모습을 우러르고 있었습니다. 아쇼카

왕이 거느린 수많은 왕과 스님들도 황홀한 느

낌으로 부처님 모습을 우러르고 있었습니다.

모든 대중이 부처님 모습을 우러르고 있었습

니다. 

용왕은 이레 동안 부처님 모습을 한 채 꼼짝

을 않았습니다. 대중은 이레 동안 꼼짝을 않고

부처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부처님

모습은 단정하고, 곧고, 엄숙한 몸매였습니다.

거기에서 둥근 광명이 비쳤습니다. 얼굴에는

미소를띠었습니다. 

귀가 두텁고 귓불이 긴 것도 잘난 모습이었

습니다. 정수리가 높고 묘했습니다. 가지런한

눈썹 사이에 희고 부드러운 백호가 오른쪽으

로 말려 있었습니다. 백호에서 끊임없이 광명

이비쳤습니다. 

볼수록 마음이 끌리는 모습이어서 이레가

빠르게 지나갔습니다. 그러자 부처님 모습이

완전하게 대중의 가슴에 그려졌습니다. 부처

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, 모습을

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레가 지나

자 용왕은, 일어서서 모습을 바꾸고 바다로 돌

아갔습니다. 

부처님 모습을 가슴에 지닌 대중은 부처님

법을 온 세상에 펴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.

아쇼카왕은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, 세상이 놀

랄만한일을하기로했습니다. 

왕은 곧 나라의 창고를 열어, 은전 96억량을

내어다 쌓았습니다. 그리고, 신하들을 불렀습

니다. 

“내가 거느린 나라가 8만 4천이다. 그 나라

에 이 은돈을 고루 나누어서 절을 짓도록 하

라! 그 8만 4천이 절에 부처님 상을 모시게 하

라! 그리고 그 8만 4천의 절에 탑을 세우게 하

라!”

그리고, 8만 4천의 탑에는 부처님과 아쇼카

왕의 행적을 글로 새기게 했습니다. “나도 하

나의절과보배탑을세울것이다.”

이렇게 말한 아쇼카왕은 자기도 절을 짓기

로 했습니다. 경치가 좋은 산 하나를 골라

‘아쇼카의 산’이라 이름지었습니다. 이 아쇼

카의 산에다 아름답고 우람한 절을 짓고, ‘아

쇼카왕의 절(阿育王寺)’이라 부르기로 했습

니다. 

이 세계적인 공사의 총감독을, 건축 기술이

뛰어나고 신통력을 지닌 인타굴다(因陀掘多)

아라한에게맡겼습니다. 

‘뚝딱 뚝딱, 스윽 스윽….’수미산 남쪽 세

상, 염부제가 절을 짓는 소리, 탑 쌓는 소리로

요란해졌습니다. 돌을 깨고 돌을 다듬는 소리,

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다듬는 소리였습니다.

한편에서는불상을조성했습니다. 

‘어여엉차 영차 영차!’기둥을 세우고, 벽을

쌓고, 탑돌을 들어 옮기는 소리들이었습니다.

신통력을 지닌 총감독 인타굴다 아라한은, 신

통력을 지닌 부하들을 거느리고, 8만 4천 공사

장을뛰어다녔습니다. 

공사는 3년 만에 끝났습니다. 8만 4천의 절

과 8만 4천의 탑을 이룩했습니다. 절마다 부처

님 상을 모셨습니다. 부처님 모습을 아는 사람

이 많았기 때문에 절마다 모습이 똑같은 부처

님상을모실수있었습니다. 

얼굴 모습, 정수리의 모습, 귓불이 긴 귀의

모습, 눈썹사이에동그란백호의모습, 인(印)

을 지은 손가락 모습, 앉은 모습, 선 모습이 똑

같았습니다. 아쇼카의 산에 크고 우람하게 지

은‘아쇼카왕의 절’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.

참으로큰일을이룩한것이었습니다. 

아쇼카왕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8만 4천

의 절에서 같은 날, 같은 시간에 축하의 불사

를 열기로 했습니다. 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

5계를받고부처님께귀의하기로했습니다. 

8만 4천의 절에서 큰 북을 차려놓고, 같은

시간에 축하의 북을“둥 둥 둥!”울렸습니다.

수미산이꿈틀, 진동을했지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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